
도시 디자인 전문가 … “디자인 중심 도시 혁신 매진” 다짐

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(왼쪽)이 30일 이장우 대전시장으로 부터 대전디자인진흥원장

임명장을 받고 있다. 대전시 제공.

이창기 전 대전발전연구원장이 30일 대전디자인진흥원 제3대 원장으

로 취임했다.

이 원장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으로 부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임명장

을 받았다.

그는 영생고와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

를 받은 도시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다. 대전대 교수와 대전발전연구원

장, 대전인적자원개발원장 등 학계와 공공기관장을 두루 거쳤다. 또 도

시계획, 정책기획,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

전문성을 쌓아왔다.

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취임 … “시민

행복 도시 구현 최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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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최근에는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며

범죄예방환경디자인(CPTED) 도입, 유니버설디자인 확산 등 시민 삶과

밀접한 도시디자인 정책을 주도해 왔다. 실용성과 공공성을 아우르는

도시 디자인 실현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대전시 관계자는 “이 원장은 다양한 기관에서 원장과 이사장 등 주요

보직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”며

“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역량 강화와

지역 디자인 산업의 질적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말했다.

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.



이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. 그는 임기 동안 도시와 공공디자인 수준 향

상, 지역 기업의 디자인 혁신 지원, 디자인 전문기업 역량 강화, 전문 인

력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이끌 예정이다.

이 원장은 “대전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

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다”라는 포부를 밝혔다. 또 향후 도시경

관 조성과 명품건축물 육성, 지역산업 디자인 경쟁력 강화, 디자인 전문

인력 양성, 행복한 일터 조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디자인 중심

의 도시 혁신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.

2022년 10월 열린 대청호 오백리길 걷기대회 모습. 대전시 제공.

한편 이 원장은 대전발전연구원장 재직시 대청호 오백리길을 조성해

2012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.

그는 이후 한국걷기운동본부를 창설, ‘대청호 오백리길 걷기대회’를 13

년째 진행해 오고 있다. 10월 높은 가을 하늘 아래 대청호 주변을 걷는

이 행사엔 해마다 2000여명이 참가, 호수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느끼며

걷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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